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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A study on Vocational Calling of Christian Young Adult: 

Roles and Tasks on Chu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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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Eun Mi Lee)*

Abstract

We make daily living and get opportunity to reveal our identity, and serve our neighbors 
and society through work. Work (vocation) has an important and lasting impact on our lives 
as a whole. In modern society, however, work has been unable to find meaning as a 
calling while emphasizing the means of livelihood and social status. Especially Christian 
young adult who have yet to make significant efforts and attempts to explore their career 
paths and career choices, they have not been taught about vocational calling from the 
Church,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it examined how the Bible speaks 
about vocational calling, wh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Christian young adult, and 
how to find a vocation(calling). It also explored the role of the Church in helping Christian 
young adult to choose a career according to their vocational calling and to live a life 
responsive to God's calling by recognizing and practicing the work as God's calling. 

Even Christians have a view that work is a cursing or punishment that is given to human 
beings as a result of sin, but in the Bible, man is prospering and enjoying through work, 
and eventually describes work as a gift to man. The concept of vocation rooted in Martin 
Luther's theology, has a religious meaning that applies not only to some clergy but also 
to the life of a secular society. Through Luther's universal priesthood, all professions are 
precious, spiritual, and equally honorable to God. Breaking the ancient tradition of the 
Middle Ages, Luther said that unless he was guilty of sin by himself, all work would follow 
God's calling.

In early adulthood, there is much anxiety and confusion in searching for career and 
profession. but as a Christian young adult, they have to explore what kind of meaning and 
plan do God have in the process of leading them into the world and how they can glorify 
God and practice love to neighbors. For Christian young adult, the vocation has a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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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First, the values   and perspectives of the professional world are changed from 
the material age to the relationship age. Second, work based on vocation help to make 
meaningful and sustainable work. Third, the vocation of the Christian young people should 
be matured by spirituality. 

In this way, the vocational calling not only enables Christian young adult to live a life 
of obedience to God's call, but also has a very important Christian value that enables the 
meaning and purpose of work and the command of love of neighbor. Therefore, the 
Church should give Bible-based teachings abou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vocation to 
Christian youth, provide specialized career and vocational exploration training in the 
church, and develop career-based mentoring or role modeling programs based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churches.

Key Words : Christian Young Adult, Career Development, Vocational Calling, Roles and Tasks of 

Contemporary Churches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Ⅰ. 서론

종교개혁자 쯔빙글리(Ulrich Zwingli)는 “이 우주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이복수, 2004: 12). 하나님은 사람

에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셨으며, 현재도 일하고 계시다. 직업을 통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일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이와 같이 일(직업)은 인간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삶 

전반에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삶의 중요한 영역인 직업생활이 현대 직장인들에게 어떤 의

미일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대 직장인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70%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위가 연봉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CBS노컷뉴스, 2017. 06. 05; 투데이코리아, 2017. 07. 04). 직장

인 10명 중 8명이 이직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메인뉴스, 2017. 03. 06). 또한 직업

을 선택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30%), 

그 다음으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응답이 23.1%로 나타났다(신지민ㆍ이



기독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129

은경ㆍ양난미, 2015: 174). 이러한 경향은 여타의 이유보다 직업선택에 있어 소득이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10명 중 3명 미만이 만족하고, 직업선택의 기준도 소득이

나 안정성에 갇혀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이직이 흔

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직업(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미와 가치가 있

는 일을 찾는 것은 직업선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가?’, ‘아직 직업세계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기독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던져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아직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선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고민, 시도를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 진입자인 청년들이 직업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기독청년들

은 과연 직업소명의 개념을 잘 알고, 이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지, 교회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독청년들이 소명에 기반 한 직업

을 찾고, 연마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중심으로 기

독교 관점에서 보는 직업소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직

업)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루터의 신학에 뿌

리를 두고 있는 직업소명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소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직업소명이 

그동안 기독인들과 교회에서 얼마나 추상적이고 잊혀 진 개념이었는지에 대해 환기시

키고자 한다. 

이어서 기독청년에게 있어 직업탐색이나 선택이 소명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

하고, 영성에 기반한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이 삶의 만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

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기독청년에게 직업소명이 특히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 성경

과 진로전문 기독교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회가 기독청년들의 직업소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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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청년

들 중에는 30%에 이른다는 통계를 볼 때(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교회가 청년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내와 

지도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직업소

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한 이유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드러나고, 이를 실

행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직업소명

1. 직업소명이란 무엇인가?

직업(職業)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

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1) 직분, 직위의 직(職)과 생계, 생업을 표

현하는 업(業)의 합성어이다.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직업을 정의하는데, ‘돈

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의 job, 생업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occupation, 전 생애에 걸친 job 또는 여러 job

의 묶음의 의미로 진로의 의미를 가진 career 등이 있다. 직업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

어가 더 있는데 그것이 vocation이고, 이 단어는 ‘자기에게 잘 맞는다고 느낄 뿐 아니

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게 되는 일’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직업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과 차별성을 가진다.2) 

소명은 영어 표현으로 ‘calling’, ‘vocation’으로 표현되는데 본래 라틴어 ‘보카레

(vocare)’어원을 두고 있다(이복수, 2004: 16). 그 의미는 ‘부르다’인데, 한 사람의 기독인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기독인에게 부르심은 단순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열정을 쏟을 수 있

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4월 15일 검색. http://stdict.korean.go.kr/main/main.do

2) 캠브리지 딕셔너리, 2019년 4월 15일 검색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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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결과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소명 연구자인 딕과 더피(Dik 

& Duffy, 2009: 427)는 소명을 조금 일반적 언어로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

의 가치이자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충만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소명은 자기의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기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게 하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업소명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직업 소명을 구성하는 요인을 개발하여 이를 척

도화시켜 직업소명을 측정하기도 한다. 특히 딕과 더피(Dik & Duffy, 2009: 433) 등은 

직업소명에 대해 종교적, 비종교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소명을 정의한 후 이 개념은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상담에 적용도 가능한 정의라고 하였다. 도브로우(Dobrow, 

2006)는 직업소명을 열정, 정체성, 의식의 몰두, 의미부여, 특정영역의 자존감으로 구성

하였으며, 딕(Dik et al., 2012: 242-263)등은 소명을 존재와 추구 영역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서의 초월적 부름, 목적이 있는 일, 친 사회성으로 소명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국내의 경우 권선명과 김명소(2014)는 직업소명을 직업소명 의식과 직업소명 실천으로 

구분한 후, 직업소명 의식에는 기여와 헌신동기, 천직의식, 일 가치감, 일을 통한 목적

지향을 구성요소로 정하였고, 직업소명 실천은 책임감, 이타행동, 열정과 몰입, 충성심

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면 직업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직업)에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추구하며,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일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경에서 말하는 일(직업)에 대한 가르침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일(직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일에 관한 성경구절은 

창세기3장17절을 떠올리게 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

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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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노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라는 관

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이벨스(Hybels, B, 민문영 역, 1996)는 노동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스

스로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매우 만족해하시며 ‘보시기에 좋

았더라’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부터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

문에, 사람이 일을 귀찮은 것이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

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복수, 2004: 11)

일에 대한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도 인간이 창조된 본래 소명이자 존재로서의 역할

이 일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일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전도

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

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

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

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고 

하셨다(임헌만, 2009: 42). 생육, 번성, 정복, 수고 등의 단어는 모두 노동(일)을 의미하

고, 이 구절들은 일의 수고로움을 통해 번성하고, 낙을 누리며, 결국 선물과 같은 것이

라고 묘사한다.

신약성서에서의 바울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방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했

다. 선교사역 만큼 자기의 생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무슨 일

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골 3:23)’고 가르쳤다. 이는 예배만이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이복수, 2004: 13). 안봉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노동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로서의 영적예배’라고 하였다(이복수, 2004: 13). 예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은 크리스천들이 



기독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133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포

함된 선물이자 복된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자 부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에 

관련된 일차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명과 직업(일)에 관련한 이차적 부르심에 응답해

야 한다. 이 이차적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3. 루터의 직업소명과 현대적 적용

직업소명은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만 부르심,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

다. 따라서 부르심은 오로지 선택받은 일부 성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전통이 종교개혁과 함께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세속사회에서의 직업생활에

도 신앙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터는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

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일치하는 이곳 땅 위에서의 소명(calling)이

라 여기며 행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문시영, 1999: 78-79). 소명의 개념을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직업 세계로 연결시켰다는 점은 직업윤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시영, 1999: 79).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통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적인 것이며 동

등하게 존귀하다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상인이나 실업가의 이윤 추구 행위를 포함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이복수, 2004: 22). 루

터 뿐 아니라 칼빈(Jean Calvin)도 사람이 하는 일(직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로 규정하면서, 달란트를 매일의 노동과 소명(직업)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루터는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칼빈도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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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와 중세,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고, 정신적 노동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성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일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

이며, 성직이 아닌 일은 세속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이분화 된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시

기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임헌만, 2009: 23).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의 일과 직

업은 평가절하하고 성직이 아닌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낮은 등급으로 서열화 했던 

중세의 오랜 전통을 깨고, 루터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

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문시영, 1999; 우병훈, 2018).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

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스

스로가 자기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쓸데없이 지나친 관

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병훈, 2018).

따라서 루터는 모든 사람은 소명을 받은 것이고, 모든 종류의 일이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시영, 1999; 우병훈, 2018).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 소명(vocatio spiritualis)이 있고,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외적 

소명(vocatio extrema)이 있기 때문이다(우병훈, 2018: 79). 루터는 특정 직업만 소명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인 일, 그리스도인이 직업으로 종사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할 때 그것 자체가 소명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우병훈, 2018: 79).

이와 같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출발했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중세시대의 

개념을 탈피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소명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소명은 일부 특별한 종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주

어진 소명에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만 부러워하는 

행동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각각에게 맞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루터의 가르침을 깊게 새겨야 한다.

루터나 칼빈의 직업소명론이나 직업윤리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더 의미 있는 가르

침과 적용점을 던져주고 있다. 직업의 가치나 윤리, 소명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인식 

없이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주의, 성과주의와, 사회적 권력과 지위에 집중할 때, 일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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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훼손될 뿐이다. 직업이 돈벌이 수단이나 자기성취나 자랑의 

도구가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풍조 속에서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루터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소명에 기반 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루터가 강

조한 소명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주목하지 말고 다만 자신

의 소명에 열렬하게 헌신할 때, 그것은 정말 위대한 지혜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

다. 자신의 분복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 단순한 믿음으로 행하고, 자신의 소명에 부

지런히 충실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란 없는데도, 우리 각 사람

은 자신의 부르심에 진저리를 낸다.”(우병훈, 2018: 107)

Ⅲ. 기독청년과 직업소명 

1. 직업탐색과 선택, 그리고 기독청년 

아넷(Arnett)은 청년기를 ‘Emerging Adulthood’3)라고 명명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

인기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시간으로 구분한다(Arnett, 2004: 8). 이 시기는 ‘정

체성 탐색의 시기’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 타인과 사회에 대한 탐색 속에

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다. 대학에 진학하던, 직업

세계에 진입하던, 진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갖던 이 시기의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발달과업 중 하나가 자기정체성에 기반 한 

진로선택과 이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성장과정에서

의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 주변인에 대한 관찰결과나 자기의 꿈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진

로 목표나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혼란과 방황, 갈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탐색의 과업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쉽지 않은 과업이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나 

3) Emerging Adulthood를 우리말로는 ‘신생성인기’, ‘성인발현기’, ‘성인모색기’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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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탐색하는 청년기 성인들은 어떤 직업(진로)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나중에 선택하게 될 직업(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고

민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고민하기 보다

는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기독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자

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자기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

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막연하지만 영적인 차원의 소망을 품기도 한

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Dik, 2015).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청년들이 비기독 청년들과 다르게 접근해

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직업을 소명(vocation), 부르심(calling)의 차원으로 접

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직업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과연 그분의 

뜻은 무엇이며,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게 되거나, 소명을 명확하게 찾기가 쉬운 일은 아

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평생직장의 개념보다는 환경변화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이

직이 자유롭고 흔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의해 소명에 따른 직업생활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놓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직업소명을 우선시 하여 직업을 찾고, 이를 직업세계에 적용하

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

인은 직업소명을 어떻게 찾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사

람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기독대학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업을 찾는 청년들에게 소

명의 중요성이나, 소명을 찾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조

차, 교회의 지도자나 사역자들조차 직업(일)은 세속이고, 신앙생활은 비세속(영적세계)

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선

택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과 함께 소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과연 직업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 지도가 가능하

겠는가? 지금까지의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오히려 신앙을 잃지 않으며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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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날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표기도는 주중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은 죄

를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이다. 직장생활은 죄 짓는 곳이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어

려운 곳이며, 단순히 세속의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그것은 직업을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이복수, 2004: 8). 이복수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은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찾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 짓는 경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복수, 2004: 22).

루터가 직업이 단순히 세속의 일이 아니고, 직업 세계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

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대할 때 영성

에 기반 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직업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에 기반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

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직업)을 하던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라

는 믿음에 거하며, 일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기독청년의 직업소명이 영성과 삶의 만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2. 기독청년과 직업소명, 영성과 삶의 만족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가? 성직으로 부르신 특별한 사역에 대

한 부르심만이 아닌, 자신의 생계의 터전이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일터, 직장(직업)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자 기쁨이

다. 직업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여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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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대해 의미를 느끼고, 목적의식을 갖도록 동기화하는 요인으로 직업소명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경력개

발 분야 연구나 직업 관련 연구에서 이전에는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았던 ‘소명’이라

는 단어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제 직업은 소명을 포함하는 

영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종교적, 비종교적 분야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Conger, 1994; Orsborn, 2000; Palmer, 2000, Fox 2003: 167에서 재인용). 

본래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종교적 기원을 두고 나타난 것이므로 영성과 직업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련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력개발 및 진로지도에 관한 문헌에서 영성의 영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Fox, 2003).

 먼저 직업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이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양난미․이은경, 2012; 김지선, 2015; 신지민ㆍ

이은경ㆍ양난미, 2015). 또한 인생의 의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붙들고 사는 태도가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도 나타난 바 있다(Duffy & Dik, 2013: 434). 더불어 직업소명이 

직업헌신이나 직업정체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직업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고

(Hirschi, 2011), 직업수행능력을 높이며, 직무 스트레스도 적게 보이고, 근무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Claes & Quintanilla, 1994, 신지민 외, 2015: 173에서 재인용). 트

레드골드(Treadgold, 1999)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지각하고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더피와 

세들라켓(Duffy & Sedlacek, 2007) 역시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종교성이나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밝혀 대학생집단에서도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

하였다. 핀스트라와 브라우어(Feenstra & Brouwer, 2008)도 소명이 높은 대학생들이 

자기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소명을 인식한 대학 신입생은 

결정력이나 안정성, 자기명료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신입생들은 우유부단하고 교육

정보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드러난 바 있다(Duffy & Sedlacek, 2007). 쉴러(Siler, 2010)

도 신앙에 기반 한 소명을 가진 젊은 청년들은 건강한 자아의 발달과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과 자기 삶

에 대한 만족이 높고, 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 또한 열정적인 태도로 일에 임하

며 일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Wrzesni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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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s, & Rosso, 2009: 324). 

소명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경력)에 있어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일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높다. 직업소명이 높은 사람은 친사회적, 타인 지향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로 인해 승진이나 금전, 사회적 지위 등의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나 충만감, 열의나 기여, 헌신 등 내적 만족에 더 큰 의미와 만족을 둔다. 물론 직

업생활에 있어 외적 보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은 직업에서의 의미와 만

족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자기 일에 대한 목적의식과 동기, 의미를 부여하는 내재적 

가치가 직업생활을 의미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직업생활에서의 영성은 다차원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 높은 

사람은 일을 즐기고, 일에서 에너지와 삶의 의미와 목적, 동기화가 높은 경향이 나타

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

난 바 있다(Milliman, Czaplewski & Ferguson, 2003: 436-440).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직업인들이 직업소명에 기반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세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내적소명에 대한 확

신에 거할 때 의미 있는 직업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소명은 이제 직업생활이나 경력관리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소명에 대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교회안의 기독청년들이 직업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왜 직업소명이 기독청년들

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기독청년에게 직업소명은 왜 중요한가? 

(1) 직업세계의 가치관과 관점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직업세계는 매우 경쟁적이고 냉혹하며, 철저히 성과와 생

산성, 이익과 개인 이기주의 중심의 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되어 왔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업세계에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런 세계에서 믿음과 영성으로, 

소명에 따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성공하지 못하고 뒤쳐질 것이며, 낙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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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이복수(2004: 8)는 크리스천의 직장생활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

활과 직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사회

에서 신자로서 느끼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이분법적 구분에 초점이 있어왔고, 세속세계에서도 신앙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니다. 다만 기독청년에게 왜 직업소명이 중요한지를 말

하고자 함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업세계 가치관에 큰 흐름적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데 이러한 변화는 기독청년의 영성에 기반한 직업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결코 틀

리지도, 불리하지도 않음을 설명해준다. 하먼(Harman, 1992: 11-24)은 21세기 비즈니

스 세계는 이제 ‘물질시대(a material age)’에서 ‘관계시대(a relationship age)’로 변화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까지의 물질시대가 분리, 경쟁, 자기이익을 강조하던 시대

라면 관계시대는 연결과 협력을 강조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성과 관계, 협력, 유대, 지속성, 다양성, 창의력, 헌신 등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유효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Harman, 1992; Ashmos & Duchon, 

2002: 134-145). 

이러한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대두되었다. 직장에서의 영성이 직무

몰입이나 헌신, 직장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에서는 영성의 하위 구성개념

으로 개인적, 대인적, 조직적 차원의 영성을 분류한다(Milliman et al., 2003: 428). 이러

한 세 차원의 영성 구성개념들은 모두 의미, 목적, 유대, 지지, 연결, 소속, 존중 등 하

먼(Harman)이 말한 ‘관계시대’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청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유대, 의미, 존중, 믿음 등의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한 태도

로 직업활동에 임한다면 개인과 조직,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일(직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으

며,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이전에 말하던 성공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서의 성취와, 일과 가정의 균형, 사회와 동료,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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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여한다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내리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Harman, 1992: 11-24).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

적, 개인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 이러한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이

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즉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소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Veith, 2018: 25-35). 비스(Veith)는 

빙그렌((Wingren)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소명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웃을 섬

기기보다는 높임을 받으려는 태도, 동료를 섬기기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갖고자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직업을 도구화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소명의 본질에 반하는 것

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여정에 방해꾼이자 적이 되는 것

이다.”(Veith, 2018: 33).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자 축복으로 주신 일(직업)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기독청년은 기존의 직업세계의 가치관이 영성에 기반 한 소명중심의 가치관으

로 바뀌고 있음을 인지할 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축

복된 변화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립과 삶에서의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

아야 할 것이다.

(2) 소명에 기반 한 직업활동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복

수(2004: 26)는 첫째, 본인이나 타인,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피해야 한

다고 하였고, 둘째, 자신, 이웃, 사회 전체의 선과 유익을 위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고 하였다. 직업의 동기 자체가 해악의 원인을 가진 것은 거부해야 하지만, 직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양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바른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 에스더, 

요셉 등의 사례를 통해 그들도 자기의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 자리와 일에 

대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웃과 민족에게 큰 역할을 해냈음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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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시간,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과 이웃

들을 위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일을 하려는 자세를 취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치롭지 못한 일이 된다(안경승, 2009: 23). 

직업에서 소명을 운운하고, 영성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젊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당장 취업할 곳이 없고,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

닌데 어떻게 영성이나 소명 같은 추상적이고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냐

며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성이나 소명은 결코 추상적이지만도 이상적이기만 한 

개념도 아니다. 직업소명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직업, 일의 첫 출발점에 서있는 청년

들이 돈이나 외적 보상을 쫓아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도전하지만 다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직업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해

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에서 소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충만감을 느끼고, 직업이나 

일 그 자체로서 의미를 느낀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경력이나 경제적 보상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

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 따라서 소명은 직업의 종류나 내용이 중요하다기 보다, 

개인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중요하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직업에 등급과 가치를 매겨 타인과 자신을 판단하는 풍조는 직업

을 소명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생계수단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만 보는 인

식과 태도에서 기인한다(임헌만, 2009: 40).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자 벌이 아니

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일로 인해 받는 지나친 고

통이나 스트레스, 욕심보다는 기쁨이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영광된 사

역에의 ‘참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이자 태도이기 때문이다. 기독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나 인정욕

구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명과 상관없는 일자리 옮기기를 반복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에 몸 담기가 어려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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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청년의 소명은 영성과 함께 성숙되어져야 한다 

최근 직장 내 근로자들의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근로자들

의 영성이 직장에서의 성과나 직무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

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미 많은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영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이 구체화되고, 측량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되었다(Ashmos & Duchon, 2000; Gibbons, 2000; Milliman et al, 

2003). 그 중 밀리만 등(Milliman et al, 2003: 436-440)은 영성의 구성요소를 개인적, 대

인적,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동기

화’되는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 높을수록, 조직이나 직무몰입도가 높고, 일에 대한 만족

이 커진다고 하였다. 직무나 조직 만족은 결국 직장이나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로 연

결이 된다.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만족은 결국 개인의 직업소명을 이루는 일에 직접

적으로 연관되며, 일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공공 및 사적 영역 CEO에 대한 연구에서 일에서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영성이었다. 영성은 종

교적, 비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독청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

음과 확신으로 자신의 영적세계를 가다듬고 강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직업생활에 임해

야 한다(Ashar & Lane-Maher, 2004).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유대나 협력을 중시하고, 조직의 미션과 가치에 동의할 때 헌신

적으로 일하는 특성을 보인다(Milliman et al, 2003: 436-440). 직업소명이 영성을 깊게 

하고, 깊은 영성이 직업소명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 

부르심, 소명을 따른다고 모두가 목회자,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특정한 직업에만 

소명이나 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명은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 소명에 따른 삶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영적인 태도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

는 삶,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이지 못하며 소명을 거역하는 삶이다(Veith, 2018: 33). 

기독청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에게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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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자기 자신의 가치 있음이나 가치 없음에 주목하

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우병훈, 2018). 직업의 세상적 가치나 기준에 휘둘리

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소명을 기쁨으로 받고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된다. 

우리는 루터의 아래와 같은 소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역할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기독청년들이 인생의 첫 직업을 향해 나아갈 때 루터의 이 가르침은 큰 울림이 될 것

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념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님은 우리들 각 개인의 변덕스러움과 야심찬 욕망을 예지하고 각자의 삶이 경솔함과 어리석음

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지 위해 각자에게 삶의 특정한 방식을 지정했다. … 그러한 각자의 삶의 

방식을 召命(calling)이라고 칭하였다. 즉 각 개인에게는 일종의 초소와도 같은 의미의 삶의 방

식이 하나님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문시영, 1999: 98).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이 깊은 울림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체화되기 위

해서는 영성으로의 훈련이 필요하고, 직업소명에 대한 가르침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Ⅳ. 기독청년의 직업소명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지금까지 기독청년들에게 있어 직업소명이 무엇이고, 성경에서는 소명에 대해 어떻

게 말하고 있는지, 종교개혁가 특히 루터가 정립한 직업소명론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왜 직업소명이 특히 기독청년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지에 대

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성을 전제로 교회는 기독청년들의 직업소명

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위한 실제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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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소명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우리는 자기 진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

심에 두고, 그분과의 만남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이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며, 가진 재능을 발

견하고 연마하게 하신다. 교회는 이러한 점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한

다. 세상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교육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성경적 

가르침과 세상은 다르니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막연하면서도 이중적인 가르침만 주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엔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직업소

명을 찾고 이를 직업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업소

명을 찾아나가는 첫 단계이고, 이는 바로 교회가 제공해야 할 가르침이다.

루터나 칼빈 모두 성직자나 일반직업 노동자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같다고 강조

하였다. 부르심, 소명의 본질은 같고, 그 하는 일이나 영역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을 가지고 잘 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

께 영광이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는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이나 지도에 있어, 그 사람의 종교적/영적 믿음(신념)을 점검하고, 이것과 연결시

켜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소명은 결국 영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Fox, 2003: 168).

교회는 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잘 돌아보고 발견하도

록 도와야 한다(이은미, 2018: 206-209).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

셨고, 그 재능으로 서로 다르게 역할을 하며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섬기게 하셨다. 따

라서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명에 부합한 삶

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명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Dik, 2015). 각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잘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적용한 직업을 찾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청년들에게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회

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분야에 달란트가 뛰어난 청년이 있고, 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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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능이 있는 청년도 있으며, 공학이나 이학에의 재능이 있는 청년도 있다. 이러

한 재능이 발견되는 것을 그냥 소홀하게 두지 말고, 그러한 재능이 소명과 어떻게 연

결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격려하

고 기회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 통로인 미디

에이터(mediator)를 통해 알려주신다(Siler, 2010; Dik, 2015). 사람이나 환경, 기도를 통

한 깨달음이 이러한 중간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은 단순한 감정이나 마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소명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지도하고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소명은 ‘어떤 완성된 신앙행위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

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과정’임을 기독청년들이 잘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이효재, 

2018: 179-180).

교회에서 청년들이 소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당신의 큰 즐거움

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다’라는 브렌플렉의 말처럼, 자신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일이 곧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Brennfleck. 

& Brennfleck, 강성규 역, 2006). 위트록(Whitlock, 1961: 14, Fox, 2003: 170에서 재인용)

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gospel)을 사람의 필요나 욕구(need)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일(직업)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

성하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기에 이 영역에서 영성이 발휘되지 못하

면 의미와 동기를 잃기 쉽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기반한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연

결하는데 있어 성경적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직업소명과 관련된 전문교육의 시행

그동안 교회는 크리스천의 직업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

적을 받아왔다(임영효, 2003). 교회가 기독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직업 찾기에 대해 전

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복

음에 관한 것, 영적 성장에 관한 것만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영역이고 책임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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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복음을 기독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 과정

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탐색과 직업 찾기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교회의 책임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소명이 영성에 기반 한 것이고, 

영적 성장과 함께 직업소명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교회의 역할이 필요함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거나 직업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 청년들에게 막연

하게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는 식으로 안내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

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청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회도 더 구체적이

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선택의 과정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며,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욕구나 흥미 뿐 아니

라,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인지와 사고, 가치관을 총 동원하여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진로심리학자인 홀랜드(Holland, 1973: 6)는 개인의 성격과 일의 환경이 일치

하는 직업일수록 직업에서 안정과 성취,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에서 기독청년들의 직업소명에 따른 진로상담이나 직업선택을 돕는데 있어, 이러

한 핵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진로나 직업탐색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청년 사

역자들이 직업소명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업소명은 단순

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만이 아닌 구성요소를 가진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게 될 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해진다. 전문인력 풀이 많지는 않겠지

만 진로탐색에 대한 전문성과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들을 초대하여 진로적성이나 진로결정, 진로정체성과 관련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시

작으로, 직업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직업정체성, 삶의 의미나 목적, 가치관, 일 가치의 

우선순위, 열정과 충성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자신의 관심사나 적성, 흥미나 재능

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교회의 진로개발 관련한 

교회 내 프로그램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교회 내에서 

진로안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실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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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들의 경력개발(이직 포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1977년에는 한 교회에서 이직지원그룹이라는 Job Transition 

Support Group을 만들고, 이러한 사역이 교회의 주된 목회사역임을 확인시켰다(Fox, 

2003: 171-175).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나 직업 관련 강의나 글쓰기, 소그룹 토론

을 통해 기독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 삶의 목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 내, 외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독청년들만이 직업소명 교육의 대상은 아니다. 이미 직업세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중장년 크리스천들도 이 교육의 대상자이자 도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중장년 크리

스천들도 자기가 종사해 온 직업세계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직업소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훈련 받지 못해 온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다행히도 교회에는 매우 풍부한 인적자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자원들은 다양한 

직업과 직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기독교 신앙인

으로서의 소명을 수행해오고 있는 신앙과 사회생활의 선배들이다. 물론 이들도 체계적

으로 교회로부터 직업소명에 대해 배우거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하는 기독청년

들의 진로고민과 부담에 대해 공감해 줄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

원이다. 그러하기에 중장년 기독인들이 기독청년들을 돕는자로서 멘토가 되어주거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회 외부의 기

독교 신앙을 가진 좋은 전문인력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

나 어떤 영역에서도 멘토링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교회야말로 기독교 신

앙에 기초한 직업과 진로지도 및 소명찾기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멘토링을 지나치게 가족 외부에서 찾는 우리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도 개

선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고 멘토가 되어주지 못하

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부모 중심적 사고에 의한 

자녀와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 내 부모세대

를 대상으로 직업소명의 중요성과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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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나 청년 등 아직 직업세계에 진출하지 

않은 교회 내 젊은층들을 위해 이들의 부모들이 멘토가 되어주려면 부모들 자신이 먼

저 영성에 기반 한 직업소명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내 많은 부모세대들

은 어쩌면 신앙과 분리된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몰입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 위한 신앙적 가르침보다는 무조건 신앙이나 교리에 경도된 자녀

교육을 해 왔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직업생활이 신앙생활과 일치되지 못하는 이중

적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에서는 지지집단의 격려와 지지에 더불어 롤모델

로부터 배우는 내용이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

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Constantine et al., 2006; Dik 

2015). 교회는 이제 사역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

구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내, 외부의 전문가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적극적으

로 이끌어내어 기독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현실을 

살아내기 어려운 종교성만을 강조하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Ⅴ. 결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혼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의 크리스천

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

적인 태도와 의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Veith, 2018: 26). 한국사회

는 이러한 풍조가 더 심각하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탈교회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회

의적이고도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교회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소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극단적인 세속화 된 사

회에서 신앙에 기반한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공동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도 긴급하다. 기독청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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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거나 영적인 세계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가정과 직장, 경제와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

다(우병훈, 2018). 이것이 바로 소명을 주신 이를 높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재능에 대한 책

임이 각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므로 청지기로서 그 재능을 잘 살리

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청년들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

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않거나, 찾아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회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루터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소명이 있다. 그것에 머무는 한 그는 하나님

을 섬기는 것이다”고 했다(우병훈, 2018: 106). 바울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

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디모데전서 6:7)”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소유해서 그로 인해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재능)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이복수, 2004: 15). 

아샤르와 레인-마헤르(Ashar & Lane-Maher, 2004)는 비즈니스 세계의 가치가 변

화하고 있다며 이전의 경쟁적이고 물질 만증주의, 개인주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자연

을 이용하고 착취하는데에 집중했던 가치가 이제는 영성과 관계, 협력과 유대, 지속가

능성과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일어나고 양심을 중시하는 가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성공의 기준,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비

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기독청년들이 영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소명으로 무장하고 직업

세계에서 활약한다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음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청년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찾는데 있어 직업소명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직업소명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직업소명

이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되는 것인지, 루터의 직업소명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갈 길을 잃은 양떼처럼 교회나 기독신앙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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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더 멀어져가는 현대 청년들, 기독청년들의 직업탐색과 진로찾기에 과연 교회는 어

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역할과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혹자는 직업소명

의 중요성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세속사회의 기준에 많은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고, 특히 직업에 대한 기준과 가치

는 더욱 그러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직업소명을 잊어가고 있

으며, 직업소명이 교회의 주요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문헌중심의 이론연구의 한계로 기독청년들이 진로선택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직업소명을 잘 접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나 환경적 요소

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담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기독청년들이 직업소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찾아가는 과정

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 확장된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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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기독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우리는 일(직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웃과 사

회에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일은 생계나 사회적 지위의 수단적 

측면이 강조된 채, 소명(부르심)으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선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 기독청년들

에게 직업소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기독청

년들에게 왜 직업소명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직업소명을 찾을 수 있는지

에 고찰하였다. 또한 기독청년들이 직업소명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나님

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기독교인조차도 노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만 성경에서는 일을 통해 인간이 번성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 일은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직

업소명의 개념은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닌 세속사회의 직업생활에

도 적용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통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적인 것이며 동등하게 존귀하다고 하였다. 중세의 오랜 전통

을 깨고, 루터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

르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년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많은 고민과 탐색을 하게 되지만, 기독청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직업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데 첫째, 직업세계의 가치관과 관점이 물질시대에서 관계시대로 새롭게 변화함으로 인

해 경쟁이나 성과, 이기주의나 물질만능의 가치보다는 영성에 기반한 유대와 협력, 관

계와 헌신이 중요한 세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명에 기반 한 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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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직업소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인생의 의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붙들고 사는 태도가 삶

의 만족을 높인다고 나타난 바 있다. 더불어 직업소명은 직업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

고, 직업수행능력을 높이며, 근무기간도 유지시키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청년의 소명은 영성과 함께 성숙되어져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난 20년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직장에

서의 적응이나 성과,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기여가 높은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업소명은 기독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가

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일에서의 의미와 목적,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의 중

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성경에 기반 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교회 내에서 기독청년

들을 위한 전문화 된 진로 및 직업탐색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 내ㆍ외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 직업관련 멘토링이나 롤모델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독청년, 진로(직업)개발, 직업소명, 교회의 역할과 과제 




